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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발하자 국산펜!
로컬학교는 초등학교 2학년때까

지만 연필을 쓰고 3학년부터는 연

필대신 만년필과 수성펜을 쓴다. 수

정액을 못쓰게 하기 때문에 글씨 쓸 

때 정말 많은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. 

3학년이 되면서 글씨 틀릴까봐 온 

정성을 기울이던 둘째 아이는 2학

기가 시작될 무렵 친구한테 받아온      

‘可擦笔’(커차비)를 보여주며 타오바

오에서 사달라고 한 적이 있다. 한자 

그대로 ‘지울 수 있는 펜’이다.

친구가 줬다는 펜을 한 번 써보니 

잘 써지고 지워지기도 잘 지워졌다. 

나는 얼른 주문을 해주려고 검색을 

해 보니 펜 값이 생각보다 비쌌다. 

0.5m 한 자루에 12위안. 좀 비싸지

만 꼭 필요하다니 사 줄 수 밖에. 4학

년때는 0.38m의 가는 펜에 눈을 뜨

면서 더 이상 0.5m는 필요 없다며, 

모든 펜을 0.38m로 사달라는 것이

었다. 이왕이면 좋아하는 펜으로 사

주고 싶어 타오바오에 들어가 아이

가 원하는 0.38m펜을 검색했다. 한 

자루에 23위안! 10위안짜리도 있었

지만 아이가 원하는 건 캐릭터 그림

이 그려져 있는 23위안짜리였다. 그

림만 빼면 똑같은 펜인데 가격차이

가 13위안이나 나다니. 암만 일제여

도 23위안은 용납할 수 없는 가격이

었다.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 비싼 

펜을 사용하고 있었고, 이 때까지만 

해도 이 펜이 일제라는 것이 전혀 거

슬리지 않았으며, 가장 쉽게 살 수 

있는 펜이기도 했다. 

이번 학기에 5학년이 된 둘째 아

이는 언제나 그랬듯이 평소 즐겨 쓰

던 펜을 사달라고 했고, 나는 다시 

한번 지금의 한일관계를 설명하며 

국산 펜을 사주겠노라며 타오바오

에서 한국 펜을 검색해 보았다. 마

침 D사에서 나온 0.3m 펜이 있길래 

바로 주문했다. 새로 산 펜으로 숙

제를 하던 아이는 왜 두꺼운 펜으로 

샀냐며 쓰기를 거부했다. 분명 0.3m

라고 쓰여 있는데 0.5m와 다를 바가 

없었다. 한 다스나 샀는데. 여간 실

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. 한

국에는 분명 다른 좋은 펜들이 많

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

시 타오바오를 뒤져 이번엔 중국 펜

을 사보았다. 얇게 써지는 것이 일단 

합격이다. 

요즘 들어 느낀 거지만 중국 문

구류의 발전은 가히 비약적이라 할 

수 있다. 뚝뚝 부러지는 건 기본이

요, 나무가 갈라지거나 쪼그라들었

던 연필이 언제 그렇게 좋아졌는지, 

得力(DELI)나 晨光(M&G)제품은 이

제 믿고 사도 될 만큼 최고의 가성비

를 자랑한다. 필기류뿐만 아니라 노

트류에 사무용품까지 저렴한 가격

에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다. 

중국제품에 감탄하고 있노라면 지

금 내가 중국산을 이렇게 좋아해도 

되는 건가. 저쪽 섬나라 제품만 아니

면 되는건가? 내가 이 펜 하나로 지

금 애국심을 논하고 있는 건가. 중국

에서 중국제품 쓰는 건 당연한 거 아

닌가. 생각이 꼬리를 무니 끝이 없다.  

애국은 해야겠고, 펜은 저렴하고 

잘 써지는 남의 나라 제품이 사고 싶

고, 펜 하나 사서 쓰는데도 만감이 

교차한다. 애당초 한국 D사 0.3m가 

좋았더라면, 엄한 곳에 원망을 돌리

며 어쩔 수 없다는 합리화로 오늘도 

얇게 잘 써지는 중국 펜으로 글씨를 

써 내려간다.

반장엄마(erinj12@naver.com)

아줌마이야기 

대국민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

국에서 시작된 ‘빡세게 독서하기’

인 ‘빡독’ 행사가 상하이에서도 

개최됐다. 지난 21일 상해한국상

회(한국인회)는 오전 9시부터 오

후 6시까지 30여 명이 참여한 가

운데 열린공간에서 ‘빡독’ 행사

를 진행했다. 한국상회는 상하이

에 거주하는 한국말을 사용하는 

한국인과 조선족들의 문해력을 

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

실시했다. 

이날 빡독 행사에서는 각자 준

비해 온 책을 읽고 5분 스피치를 

통해 참가자들의 책 소개 시간을 

가졌다. 스피치에서 소개된 책들

로는 △자존감수업 △손자병법 

△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△

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△당신

은 당신의 뇌를 고칠 수 있다 △

남자의 물건, 19세 △일취월장 △

미라클모닝 △21세기형 비즈니스 

등이다. 

이날 참가한 최령 씨는    “우리

는 누구나 독서의 중요성을 알고 

있지만 평상시에는 늘 스마트폰

이나 컴퓨터의 늪에 빠지고 저 또

한 책 읽기가 좋으면서도 막상 삶 

속에서 시간을 잘 확보하지를 못

했다. 스마트폰의 유혹에서 잠시 

벗어나서 책만 읽을 수 있는 환경

이 필요했는데 그 분위기와 잔잔

히 흘러 나오는 음악에 취해 독서

하는데 집중이 더 잘된 것 같다”

고 소감을 전했다. 또한 “스피치

하는 분들을 통해 좋은 책을 추

천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으

며, 빡독 독서회를 통해 평생 동

안 유지될 독서 습관을 기르고 싶

은 바람이 생겼다”고 말했다.

참석자들은 빡독 행사가 1회에

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달에 한

번 정도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

보이기도 했다. 

빡독 행사를 준비한 상해한국

상회 선우공현 부회장은 “하루 

종일 진지하게 독서에 빠지는 참

가자들을 보며 놀랍기도 하고, 의

미있는 행사를 치르게 되어 보람 

있었다”고 밝혔다. 

한편, 이번 빡독 행사에는 집밥 

‘THE TABLE'과 Kmart가 점심

과 간식 등을 협찬했다. 

다 함께 모여 ‘빡세게 독서’
상해한국상회 빡독(빡세게 독서하기) 개최


